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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접대·선물 부담이 

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‘기업하기 좋아졌다’는 조

사결과가 나왔다.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

하나,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만)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

을 맞아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‘청탁금지

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’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

83.9%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‘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

있었다’고 평가했다. 

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

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’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

71.5%가 ‘그렇다’고 응답했다. '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

선되고 있는가’를 묻는 질문에도 72.5%가 ‘그렇다’고 답했다.

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. 

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.4%가 

‘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’고 응답했다. ‘어려워졌

다’는 응답은 23.9%에 그쳤다.

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기업들은 ‘공무원의 공정성 

향상’(32.8%)과 ‘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’(32.8%)을 

가장 많이 꼽았고, 이어 ‘접대·선물비 등 비용 절감’(19.0%), 

‘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’(14.8%)를 들었다. 

반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‘감사·결재 강화 등 내부 

업무부담 증가’(27.5%), ‘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’

(25.9%), ‘접대·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’(23.0%), 

‘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’(11.1%) 등을 지적했다. 

한편, 대한상의가 음식점, 농축산 도소매, 화훼 도소매 

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

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

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. '청탁

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’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

의 68.5%가 ‘공감한다’고 답했다. 

'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’고 응

답한 소상공인도 69.9%에 달했다. 다만 ‘청탁금지법 시행

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’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

인의 70.2%가 ‘그렇다’고 응답했다. 

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 업체의 85.4%와 음식점의 

79.8%가 ‘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’고 답했다. 이에 비

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.5%가 ‘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

있었다’고 답해 업종별로 차이가 났다.

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“청탁금지법 

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

으로 나타났다”면서 “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

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

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     임영화 05bokee@naver.com

청탁금지법 1년,
일반기업 74% “기업하기 좋아졌다”

출처: 대한상의 소상공인 300곳 대상 인식조사

<그림 1>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(일반기업) <그림 2> 매출에 부정적 영향 여부(소상공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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